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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기업, 초저황 경유 도입 무산위기
재경부-환경부, 세제 지원방안 혼선 … 8000억원 투자 애꿎은 돈낭비?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초저황 경유 도입 시행을 앞두고 부처간 이견으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

고 있다.

특히, 정유업계는 초저황 경유가 7월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고 투자 계획과 원유 수급방안 등을 수립했으나 

정부간 협의 지연으로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 당국과 정유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환경부가 초저황 경유 도입을 위한 세금감면 방안을 놓고 의

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초저황 경유의 도입이 자칫하면 2005년 초까지 미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초저황 경유란 황 함량이 일반 경유(430ppm)의 1/10 이하인 30ppm으로 낮아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이 적고 미세 먼지를 10% 가량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석유제품이다.

정부는 2003년 5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초저황 경유를 2006년 1월 이전에 시판하는 정유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정유정유업계 등과 함께 7월1일부터 수도권에 시

범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해 왔다.

환경부는 초저황 경유를 생산하려면 특수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더 드는 만큼 세금을 깎아 

정유기업들의 추가 생산비용을 보전해 초저황 경유의 소비자 가격을 일반 경유와 같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환경부는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리터당 20원 정도의 세금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세수 차질을 우려해 초저황 경유에 대한 세제 지원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지원 시기

를 2004년부터로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재경부는 정유기업들의 추가비용 부담이 얼마나 되는 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경유 승용차의 도입 시기

가 2005년인 상황에서 초저황 경유의 도입을 꼭 서둘러 추진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초저황 경유 도입을 한 달 가량 앞둔 현재 칼자루를 쥔 재경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계

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동안 7000억-8000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온 정유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LG-Caltex정유는 “초저황 경우 도입에 맞추어 21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저황 경유에 필요한 

원유 수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상황이며 다른 정유기업들도 사정은 비슷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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